
일본 섬유 산업의 55년 약사 

 ◎ 섬유 산업의 부흥에서 구조 변화로 

일본의 일간지 “섬유 뉴스”를 발간하고 있는 오사카 섬유 연구사는 1950년 

4월 27일 창업하였는데, 55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일본 섬유 산업의 발자

취를 더듬어 본다. 그 시절은,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4년 8개월이 지난 달로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의 점령 하에 있

던 혼란기였으며, 2개월 후에 한국 동란이 일어난 시대였다. 

한반도는 동란으로 전선이 반도의 남단으로부터 압록강변까지 오르락내리

락하면서 많은 희생자와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로 인한 특별 군수 및 전후

의 수요는 패전으로 주요 산업 지대 등이 초토화된 일본의 섬유 산업이 부

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동란이 끝나자 과잉 생산은 바로 섬유 불

황으로 이어지며 계속 “호황-불황-조정”의 순환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다. 

동시에 경기 순환으로 멈춰지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가 물 밑에서 진행되

고 있었다. 산업의 부흥으로 발전하자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구조 

불황을 겪고 나면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순환으로 55년간 일본의 

섬유 산업은 크게 변하였다. 그 당시 일본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가

장 활력이 넘치는 산업이었던 섬유 산업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섬유 산업이 

성장하자 세계적인 산업 전환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구조 불황 산업으로 지

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개도국의 저가품이 파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자,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도태되어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섬

유 산업은 오랜 동안의 무역 흑자국으로서 수입 억제 조치도 기대할 수 없

어, 스스로 구조적으로 전환하였고 개개의 기업들도 변화하였다. 특히 버블 

경기가 붕괴된 후 약 15년이 계속되어 현재로 이어진 불황 속에서 한층 더 

산업의 재구축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많은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일부 문제

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본의 섬유 산업이 자신을 되찾아 내고 

있다. 

 ◎ 생산 설비의 확대 거쳐 축소로 

1950년대에 일본의 산업 부흥을 이끌어 낸 일꾼은 면 방직 산업이었다. 2

차 대전으로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어 실업자가 거리에 가득하였던 

전후 시절에 노동 집약형 산업의 강점을 발휘하여 물자 부족에 이바지하였

다. 

1960년대에는 합섬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면ㆍ스프 업계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어쩔 수 없이 거듭되는 감산과 설비 폐기를 하게 되었다. 합섬도 

60년대 끝 무렵부터 붐을 이루더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설비 과잉으로 

고민이 시작되었다. 1973년의 제1차 오일 쇼크를 겪으며, 77년 자주적인 감산

에서 권고 조업 단축, 78년에는 불황 카르텔(kartell), 79~83년에는 과잉 설비를 

동결하기에 이른다. 

그래도 합섬의 과잉 체질과 동업자 간의 눈치 보기 경향은 시정되지 않았

으나 2000년 전후부터 장기(長技) 분야의 특화, 서툴거나 수지 안맞는 분야로

부터 대담하게 손을 떼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방적도 설비를 삭감하고 선택과 집중도 진행되었다. 



 ◎ 수출 주도에서 섬유 수입국으로 전환 

50~70년대 전반까지 일본의 섬유 산업은 수출이 받쳐주고 있었다. 유럽이

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아시아 여러 나라, 중동 등이 시대의 흐름

이나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일본의 섬유 산업은 수출 시장을 넓혀 왔

다. 과잉 생산이 되어도 수출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섬유 산업이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1년의 달러 쇼크(dollar shock : 금ㆍ달러 교환정지)에 의한 일본 

엔(円)이 변동 시세제로 바뀌면서 일본의 무역 기반은 크게 동요되었다. 70년

대 초 미국과 일본의 섬유 마찰 등으로 일본의 섬유 수출도 흔들렸다. 

더욱이 85년의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후의 급격한 엔고(円高),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섬유 산업 발전과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일본의 섬유 산업은 

패배하여 크게 후퇴하였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내수 시장으로 몰리자, 아시

아의 섬유품은 더욱 일본 시장으로 급속히 들어갔다. 87년 이후로는 어패럴

을 중심으로 섬유품 수입이 수출을 크게 웃도는 무역 패턴이 정착되자 일본 

내 수요 중에서의 수입 침투율이 급격히 올라갔다.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수입 대체 산업으로서 일본의 방직 기업

이나 합섬 메이커가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여 이들 나라에서 근대

적인 섬유 사업이 성장하였다. 한국이나 대만과의 경쟁은 70년대에 표면화하

면서 심한 추격으로 일본은 시장을 잃게 되었다. 더욱이 플라자 합의 후에는 

엔고로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

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섬유 수출국으로 바뀌며 국제 시장으로 뛰어 올랐다. 

 ◎ 중국 - 세계 섬유 산업에의 위협에서 공생으로 



90년 전후에는 일본 기업이 다시 해외로 많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엔고 

및 코스트가 비싼 구조 속에서 본사와 해외 생산 거점이 직결된 글로벌 전

략이 과제가 되었다. 예전의 해외 진출과는 달리, 자기 완결적이던 70년대에 

해외에 진출하던 자회사와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본사에 의한 오퍼레

이션으로 일체화가 되었다. 

위상이 자꾸 떨어진 일본 섬유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급상승한 중국이었다. 중국은 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세계의 생산 공장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급속히 섬유 산업이 발전

하였으며,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 알려질 만큼 일부의 구매력도 높아졌다. 

일본의 어패럴 수입 가운데 90%는 중국 제품이며, 중국의 합섬 생산은 세

계의 40%를 차지하고, 일본의 10배에 이른다. 이렇게 강대한 중국으로 인하

여, 좁은 씨름판에서 시장 싸움에 정신을 잃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헛일인지

를 깨닫게 된 일본 합섬 업계는 그틀 자신의 재편을 촉진하게 되었다. 

일본의 섬유 산지에서는 한 때 붕괴의 위기감 때문에 중국 위협론이 심각

하게 논의되었다.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에 중국 위협론은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중국과 공생하는 길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강대한 중국을 전

제로 다 같이 승자가 될 수 있는 윈윈(win-win)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한 때는 악(惡)처럼 다루어지던 수출도 저팬 퀄리티를 표방하면서 유럽 시

장으로 재도전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랜 불황으로 단련되었으며, 

살아남은 기업에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것 같다. 

 ◎ 새로운 질서의 앞날 



1974년에 국제 섬유 무역 협정(Multinational Fiber Agreement ; MFA)이 체결

된 지 30년간 계속 되어온 수입 쿼터 제도가 WTO 가맹국 사이에서는 2005

년부터 폐지되었으며, 미국이나 유럽은 과도적인 조치로 안티 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이들도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일본 섬유 산업은 일

본 정부의 시책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하여 엄연한 세계 무역의 자유화 동향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 

 


